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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자 한다. 

[Ⅳ-1-2] 한국에서 대통력 사용 시기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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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통력은 고려시대 공민왕 19년(1370)부터 
효종 3년(1652)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는 『고려
사』의 “홍무 3년의 대통력을 보내니……”와 『증보문헌비고』 
상위고의 “효종 4년(1653)에 비로소 시헌력법을 시행하였다”라
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. 특히 『증보문헌비고』의 기록과 관련
해서는 효종 4년부터 시헌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효종 4년에 
도입하여 5년(1654)부터 사용하였다는 엇갈린 주장들이 있다. 
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대통력 사용 시기를 검증하기 위해 
대통력법에 의한 역일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고문헌 및 현
존하는 당시 역서들을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
째, 대통력이 1370년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
가 있지만 적어도 1389년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. 둘째, 
조선시대에는 대통력이 효종 4년까지 사용되었고 시헌력은 효종 
4년에 도입되어 효종 5년부터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. 
셋째, “정미년(1667)에 이르러 대통력법으로 고쳐 사용하다가 
경술년(1670)부터 도로 시헌력을 사용하였다”라는 『조선왕조실
록』의 기록(현종 12년 8월 8일)은 사실임을 검증 할 수 있었다. 
관련하여 대통력법에 의하면 1669년에는 윤12월이 있지만 1670
년에 다시 시헌력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음
을 알 수 있었다. 넷째, 선행 연구들에 일부 음력 초하루 일진의 
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. 마지막으로, 당시 역서는 보름일자를 
정할 때 한양의 일출입분 시각을 참고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
다. 이번 연구를 통해 문헌 기록과는 독립적으로 대통력법 시행 
기간의 각 달의 대소 및 음력 초하루의 일진, 매년의 각 절기 일
자 및 시간, 윤달 등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이는 향후 조
선시대 역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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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종 원년(甲子) 1864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한국의 역서(曆
書)에 대하여 연구하였다. 이 시기에는 갑오개혁, 태양력 시행, 
일제 강점기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천문현상 자료와 시
각법(時刻法), 편찬 기관과 직제 등 역서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
있었다. 1864년부터 1908년까지의 역서의 시각 자료는 96각법
으로 표기하였고 1909년부터는 현행 시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
기하였다. 1913년부터 역서의 속표지에는 역서에 사용한 시각의 
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. 또한 역서의 내용과 함께 역
서를 편찬한 기관과 직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1894년 
갑오개혁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. 일출입(日出入) 시각은 
시기에 따라 발표일 간격이 달라졌으며 후반에는 여러 지역의 
자료를 수록하였다. 그 밖에 역서에 수록된 각종 일력(日曆) 자
료의 분석을 통해 그 정확도를 살펴보았으며, 일월식(日月食)과 

행성 현상에 관한 자료 등을 현대 방법으로 계산하여 검토하였
다. 아울러 역서의 보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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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는 두 별은 여름철을 대표
하는 별들로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지난 수 천 년 동안 매우 인
기가 높은 별이었다. 두 별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노래를 모
아 놓은 詩經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, 서기 408년에 조성된 고구
려의 덕흥리 고분 속에 있는 벽화에도 그려져 있다. 고려시대에
는 이 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으며, 조선 시대에는 칠
월칠석에 국왕이 신하들과 어울려 잔치를 베풀고 七夕詩를 지어
서 책으로 편찬하는 일도 있었다. 한편 견우성은 주로 농사와 관
계된 별점을 가지고 있었고, 시각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28
宿(수)의 하나였으므로 천문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
측한 별이다. 그러한 관측의 결과는 고려사, 조선왕조실록, 승정
원일기 등에 다수가 남아 있다. 그런데 동양 천문학에서 이미 널
리 다루어졌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, 바로 이 문학적 견우성과 천
문학적 견우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지금 일반 시민들에
게 견우성은 독수리자리의 알테어(Altair)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
모든 사서와 고대 천문서 및 천문도가 지칭하는 견우성은 염소
자리의 다비(Dabih)라는 별이다. 견우성이 28宿의 하나라는 사
실은 그 별(별자리)이 황도와 백도 근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
다. 따라서 알테어는 적위가 높아서 도저히 28宿에 속할 수가 
없다. 게다가 알테어는 은하수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, 견우와 직
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화와도 
어긋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재 대다수의 서적과 매체, 그리
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천문관에서 상영되는 프로그램
들에는 모두 알테어를 견우성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. 이러한 
불일치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 연구에서는 
이러한 불일치가 천문학적인 견우성과 인문학적인 견우성의 불
일치로 보고,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해 본다. 즉, 고려사, 조
선왕조실록,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견우성 엄폐 관측 기록을 
조사하여 한국사에서 전문 천문학자들은 어느 별을 견우성이라
고 보아왔는지 알아보고, 또한 일반인들이 지은 시문에는 어떤 
별을 견우성으로 여겼는지 고찰한다. 아울러 역사적으로 이 문제
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짚어보고,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이 
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, 마지막으로 현실적
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. 

[Ⅳ-1-5] 한국 步天歌의 역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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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천가는 중국의 隋唐 시대에 저술된 책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
별자리들을 칠언시로 읊은 것이다. 이책은 조선에서도 출간되었
고, 세종 12년부터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을 위한 시험의 공식 과
목으로 지정되었고,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되었다. 조선시대
에는 총 세 가지의 보천가가 출간되었다. 이 논문에서는 이들 각




